1. 성경과 지리과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이 과목의 중심은

성경을 공부하되 지리와 관련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지리와 관련하여 성경연구”는 다소 애매한 표현이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탐구를 우리의 공부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먼저 정의 내려야 할 것이 있다. 첫번 째는 지리가 무엇인가와, 둘째는 성경 안에서 어떻게 지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먼저, 지리가 무엇인가?

지리 (geography)은 지구의 표면, physical features, divisions, climate, products, population를 연구하는 과학적 학문 (Oxford Dictionary); 1.어떤 곳의 지형이나 길 따위의 형편.  ¶지리에 밝다.  2.지구 상의 수륙·기후·생물·인구·도시·교통·산업·정치 따위의 상태.  3.<지리학>의 준말.  4.<풍수지리>의 준말 (한글사전).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다음과 대상이 될 것이다: 도시 혹은 국가 이름; 산 이름, 지리학적 대상에 대한 명칭 (하늘, 산, 바다 혹은 강, 땅, 들, 광야, 길, 계곡).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성경안에 등장하고 있는 지구의 지리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하는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학 혹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있어서 어떻게 그 지리적인 요소들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보탬이 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두번 째로 넘어가야 한다. 둘째, 성경에서는 지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제가 쓰기를 원하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지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풍수지리설에서는 지리를 어떤 식으로이해하는가? 어떤 산과 땅을 지리학적으로 접근하지 않느다. 땅과 산을 볼 때 어떤 토속철학으로 그곳을 본다. 어떤 묘지자리가 전 후손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현대 한국사람이 독도라는 땅을 이야기 할 때 그 지형과 관련하여 어떤 개념이 주로 떠올려지는가? 역사적 의식을 유발하는 지형이다 역사적으로 조선의 땅인지 아니면 일본의 땅이었는지…또는 민족의식과 민감하게 연결된 지리이다. 예: 눅 13.34. 이곳에서 예루살렘은 도시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혹은 종교지도자들.

전라도 광주라는 도시의 예를보자.

1)광주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장소)

2)광주는 전두환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시민)

3)광주는  광주시립박물관을 잠정적으로 패쇄하기로 작정했다 (시정부)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지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곳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어떤 장소, 산 혹은 강과 같은 대상이 객관적인 지리학적 관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믿어서는 안된다. 성경은 역자적인 지리와 지형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범주안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범주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성경과 지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그러나 그 각각의 범주가 분리되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실 현대인들은, 예를들면 신학과 정치를 분리하고 종교와 사회를 분리시킨다. 그래서 종교는 아주 사적인 것으로 취급받는다. 그러나 이런 분리적인 사고는 고대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통전적인 이해가 고대세계관에 기초이다. 그러므로 성경안에 나오는 지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에게도 통전적인 관점으로 그 대상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성경이 하나의 문학책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이 통전적인 접근에 문학적인 접근을 더 추가하도록 한다. 

2. 나의 방법론: 나의 방법론은 frame(domain)-based approach. 즉 현대인들의 사고속에 어떤 지리와 지형과 관련하여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형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그 언급된 대상의 semantic frame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
3.구체적인 공부방법들:

다양한 관점의 존재에 대한 인식: 단순한 지형학적 의미; 신학적 의미; 비유적인 의미; 문학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

3.1.특정한 지역 이름을 찾음

3.2.그것들이 어떤 전망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분석

3.3.특정한 책 전체에서 그 특정한 지형이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어떤 전망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니면 계속 바뀌는가?

4. 구체적인 예들

4.1. 단순 지리와 지형학적 관점: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전제적인 정보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마가복음 1.9에서 예수님의 첫 등장은 갈릴리로부터 나오시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을까? 물론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동네(예를들면 가버나움[1.21; 2.1에서 처럼]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의 출처를 갈릴리로 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표현이다. 로마인들은 팔레스타인을 세가지 지역으로 나누어 분할 관리하였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그러므로 세가지 지역구분에 따라 갈릴리는 그러므로 어느 지역 출신인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평가할 때 사용했던 기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한 개인의 가치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연결시켜 이해한 세계관을 반영한다. 또 다른 예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를 때 누구의 아들로 언급한다[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 21.15]).. 마찬가지로 1.5절에도 세례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의 지역과 관련된 출신을 이야기 하면서 다른 지역인 유대가 언급되고 있다 (사마리아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예루살렘 도시는 왜 언급? 지형적인 관점에서 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지역이 언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기에, 세례요한에 의한 종말론적인 갱신운동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언급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질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에 대한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 모든 사람들”이 왔는데 갈릴리로부터는 예수 홀로 왔다. 물론 우리는 갈릴리라는 지역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문화적인) 편견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참고 요 1.46; 7.52;이사야 8.23).
 그러나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유대인-이방인과 같은 민족적인 편견은 증명 불가능한 것이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지역임이 의심되지 않았고 그곳에서 반 헤롯봉기가 일어나는 등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회복과 관계된 운동이 많이 일어났다. 이것은 갈릴리가 이방인들이 여전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편견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언급들은 (1.46; 7.52) 선지자의 출현과 관련하여 갈길리는 덜 중요한 지역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었다는 개념을 그 지역이 만들었다는 증거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의 나사렛에 대한 조소는 나사렛에 대한 기존의 인종적인 편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하여 그 갈길리는 별로 거론되지 않았던 지역이었기에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메시아의 출생과 관련하여 별로 기대되지 않았던 지역으로부터 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막 1.1.)의 첫 등장과 그 당시 종교적 엘리트들의 본고장인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첫 등장이 마가복음 1장에서 함께 묘사되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흥미를 일으킨다. 즉 ‘갈길리 예수’는 ‘뜻 밖의 메시아’의 개념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물론 뜻 밖의 메시아는 이 본문에서 역시 나타나고 있다. 즉 예수는 수 많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 알려졌다는 기록은 없다. 무명의 사람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예수가 하늘의 소리를 홀로 듣는  것으로 묘사되어진다 [1.10]).  
4.2. 역사적 신학적 관점에서 지리: 모든 지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회복의 대상 (롬 8), 그러나 대부분에는 이런 깊은 신학적인 전제없이 지리들이 언급되어진다. 대신에 각 지리와 지형 그리고 장소들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역사안에서 발전되어져왔기 때문에 적어도 팔레스타인안에 있는 지형과 관련하여서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신학적 의미가 깊게 녹아내려있다. 예1)요단 강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안에서 요단 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신학적인 중요한 개념을 만들었던 곳이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했던 지형이었다. 그러므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스스로 선지자로 말했던 유다는 자신이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로마군인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단강은 엘리야가 불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을 부어주었던 곳이다 (열왕기하 2.6,7-14).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요단 강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레를 받는 다는 것은 그 지형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허락하는가? 첫째 세례요한이 요단 강에서 세레를 베푼다는 것은 세례요한의 사역과 그를 잇는 예수의 사역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다스림을 드러낼 것임을 보여주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 세례요한은 엘리야로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요한 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엘리사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신학적인 틀을 그 장소가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말라기예수님의 사역의 무대가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에수를 통하여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고 에수를 통하여 새로운 우리는 저자와 독자들이 이런 지형과 지리를 들을 때에 그런 역사적 신학적 개념을 동시에 떠올렸다고 생각해야 한다.
예 2: 빌립보(Philippi). 바울이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원래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 누가는 빌립보를 마케도니아의 첫성 이며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한다. 이 도시는 알렉산드 대왕의 아버지 Philp of Macedon가 358-57 B.C.E.에 Thracian city위에 건설되어졌다. 그 후 자신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지었다. 나중에 로마가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 도시는 로마의 지역에 편입되었다. 이 도시에서 Antony and Octavian이 42 B.C.E.에 Caesar살인자들 Brutus and Caqssius을 무찌른 곳이다. 그 싸움후 승리한 군인들을 그 도시에 정착시켰다. 그리고 그 후 이 도시는 또다시 31 B.C.E. Octavian이 Antony and Cleopatra를 Actium에서 무찌른 후 로마의 예비역 군인들이 이주시켰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혜택을 부여해주었다. 로마시민들처럼 그들도 땅을 사고 팔 수 있게 해 주었고,  세금(토지세, 인두세)을 면죄받으면서 로마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자치정부를 세우도록 허가 되어졌다. 특별하게 그 지역은 로마의 «colonia»라는 칭호를 받았다 즉 «mini-Rome»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즉 본토에 있는 로마인들과 똑 같은 특권을 누리며 살았다 (세금면죄, 로마법에 따른 자치정부). 

그러면 이런 빌립보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첫째, 행에 따르면 16. 21에서 바울이 그곳에 잡혀 기소를 당한다. 어떤 제목인가? “로마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이런 빌립보 사람들의 우월감 섞인 말은 빌립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둘재, 누가가 빌립보 지역을 소개하면서도 “로마의 식민지”(16.21)라고 말한다.특히 그 당시 대부분의 지중해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던데 빌립보을 언급하면서 한번 더 로마의 식민지라고 언급해야 하는 이유 역시 위에서 살펴본 그 지역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해되어질 수 있다. 셋째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인들에게 “너희들의 시민권은”하늘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자랑을 그들의 육체에 두지 말라고 말한 것 역시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다.
 넷째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1.27 (πολιτευομαι,» “to be a citizen”); στηκω, “to stand firm»); “협력하던” συνθλεω, 공동의 적을 두고 함께 싸우던; 3.12-15; 3.20ff(“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υποτασσω]); 4.3(“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συνθλεω, 공동의 적을 두고 함께 싸우던]). 
4.3.문학적 관점에서 지리는 setting or background로 이해되어진다. 네러티브에서 배경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세계’이다. 주로 문학에서 배경은 공간과 시간를 다 포함하지만 우리에게 적절한 것은 공간이다: 지형학적 위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간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대상에 대한 공간적인 지형학적 이해는 물론 그것에 의해 배경되어진 이야기와 사건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 1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먼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지리학적 이해는 불가능하다.이 지역은 이야기, 즉 비유속에 나오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 먼 나라가 지형학적으로 어디에 위치해있고 그곳에 인구가 얼마나 있고등을 조사하기 보다는 어떤 비유적인 힘을 이 먼 나라에 대한 표현이 이 비유안에 가져올까를 생각해야 한다. 이 먼 나라는 이 비유안에서 아버지의 집과 대조를 이루는 지역이다. 특히 “먼”이라는 형용사는 거리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어느 지점에서 그 나라가 멀다는 것인가? 분명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보호와 통치하에 있는 장소인 반면에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먼 나라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장소이고 그런 ‘가능성’을 심어주는 장소로 의미가 만들어지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먼 나라는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뺏앗가가는 곳이다. 인간에게 환상을 심어주지만 결국 주는 것은 자기파멸을 심어주는 곳이다. 

예 2: 마가복음에서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먼저 지형학적으로 호수 혹은 바다는 육지와 달리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다. 길이 없이 물만 있는 곳이다. 사람이 마실 물이 아니라 사람을 삼킬 물이 존재하는 곳이 호수이고 바다이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 혹은 바다는 항상 혼돈이 있는 곳, 파괴의 힘이 있는 곳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런데 이런 장소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독특한 배경역할을 한다.1)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소 (1.16-20;2.13); 하나님 나라를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장소 (4.1);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 (4.35-41; 6.45-52; 8.10-21); 치료하시는 곳 (5.2, 21).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고 새로운 전환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질서를 가르친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해변가라는 세계에서 일어난다. 그곳에 일하던 어부, (잡은 고기 혹은 그곳을 통과하는 세를 붙이는)세관들이 그곳을 떠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라 하신다.. 그곳에 머물며 혼돈과 무질서의 영에 붙들린 사람을 그 영에게서 놓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온다. 그곳에 몰려온 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 들일 것인지 아닌지 결단하도록 촉구 되어진다. 그 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혼돈을 예수는 잠재우신다. 그 한 복판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을 역시 잠재우신다.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배경으로서 바다가 어떤 점에서 적절한 문학적 배경이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라는 장소는 어떤 문학적인(상징적인)의미였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이었다. 먼저 창세기 1장에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었고 후에 그 물이 나뉘어져 하늘이 나왔다 (창1.6-8). 그리고 마른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땅은 물속에 존재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자 그 물로부터 마른 땅이 나왔다 (1.9). 그러나 창6에서는 이 물들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 이 물을 통해 노아의 가족은 구원되어지고 온 세상은 물(죽음)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왔던 곳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땅으로 갈 때 바다, 물은 다시 한번 등장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앞에서 진퇴양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물속에 길을 만드시어 그의 백성들은 건너 새로운 땅으로 출발한다 (마치 창1에서 물속에서 새 창조가 열린 것처럼!). 그러나 뒤 따라오던 이집트 군인들은 그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다.  지금까지는 물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을 혼돈과 뒤 틀림의 세상으로 만드는 악인을 심판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Pro-creation! 그러나 다니엘로 넘어가자 이 물이 전혀 다른 모양을 입게된다. 다니엘7장 3절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 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파괴시키는 짐승들이 바로 이 물속에서 나온다 (물은 이제 악을 창출하는 장소!).물은 어둡고 두려운 anti-creation을 만드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 결국 물은 악, dark power을 대표하는 metaphor로 사용되어졌다. 창조시에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도구였던 물이 하나님에 대항하여 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혼돈속으로 이끄는 power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노아홍수때 노아가족에서 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손을 그의 창조물에 펼치지 않으면 온 세상은 혼돈, 파괴를 상징하는 이 물속에 잠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로 이끄는 악에 대한 metaphor로 사용되어지고 있다.(시편 93. 3-4; 77.16; 114. 3, 5) 예수님 역시 거라사인 귀신들을 바다에 빠트려 죽게하심, 그리고 작은 소자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어야 하는 곳; 계시록에서는 물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시편 29에는 하나님이 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 그러나 이 혼돈의 세게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로 자신의 다스림안에 들어오도록 부르는 배경으로서 바다는 가장 적절한 문학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지리
Frame (domain)-oriented 접근은 우리로 새로운 관점으로 지형을 이해하게 해준다. 

1. Cosmic world; this world.

유대인은 신학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라 믿었다. 지형학적으로 그것의 모양은 flat 땅과 하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하늘은 천정을 가진 곳이며 그곳에 태양, 달 그리고 별과 하늘의 파워들이 달려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산은 하늘에 더 가까운 곳으로 여겨졌고 구름은 하늘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네가지 바람은 지구의 끝에서 불어오며 이스라엘은 이 지구의 중심에 위치해있고 이방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고 믿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이라는 단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할 것이 있다. 성경에서 하늘은 우주의 physical part로서 말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고 본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on earth as in heaven) 지구위에 있는 천정을 의미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늘을 의미한다. 신의 집을 땅과 대조적인 것으로 하늘에 국한시키는 이원론적인 사고는 피타고라스나 플라톤의 사고이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게시는 영역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실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 (사 64.1; 66.1).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머무시는 곳이 chaos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래서 막 3.27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강한 자”의 집에 비유하고 있다. 광야는 그의 안식처이다 (1.13). 그리고 사람 역시 이 사탄의 영향권에 있다 (1.21-28, 34; 5.1-20; 7.24-30); 병, 신체적 장애 (9.14ff). 자연환경 역시 이 cosmic power의 영향권아래 있다(4.39).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금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1.15). 먼저 이 세상의 하늘이 찢어진다 ; 그리고 성령이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1.10).
 그리고 이 우주에서는 그 성령에 의해 이끌려진 예수와 사탄과의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은 예수의 승리로 끝난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승리, 통치 다스림을 이 세상 모든 곳 (자연, 사람)에게 선포한다 (1.14; 1.27)). 그럼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고 그 우주적인 파워들은 자리를 빼앗기기 시작한다 (3.27). 그리고 그러나 사탄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땅에서 시작되고 있는 생명 (4.3) 혹은 말씀 (4.14), 하나님 나라 (4.11)에 의해 침략당하는 것을 방해한다 (4. 15). 그리고 그 예수마저 위협한다 (8.33).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사탄의 통치 영역인 죽음을 대패시킨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차게 된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런 우주적인 묘사가 가득찬다. 그러나 2장부터는 이 땅의 일로 바뀐다; 적이 사탄이 아니라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바다.
 그리고 가끔식 우주적인 차원을 한번식 언급한다 (3.22-30; 13.24-27).

2. 광야

2.1.지리학적으로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던 광야는 유대광야를 칭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리학적 관점이 분명히 암시된 것같다 (최근 학자들에 따르면 쿰란문서가 발견된 지역 (만일 요셉푸스가 말한 엣세네파의 문서라면) 역시 유대광야로서 세레요한이 동일한 엣세네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수도 있다라고 말함). 그러나 1. 12, 35, 45에 나오는 광야는 physical지리학적 전망에서 사용되어졌는가?구체적인 위치가 내포되어졌는가? 후자들에서는 그곳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곳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의미의 관점에서 사용. 즉 의미론적으로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의미한다.

 2.2. 의미론적으로 광야는 주로 사람이 사는 거주지로부터 떨어져 있어 사람이 살지 않고 들짐승들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Louw and Nida: uninhabited[85.84], lonely place[1.86], forsaken[35.55]). 

2.3.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광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전에 배회하였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던 곳, 제2성전기에서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곳(호세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시 되 돌아오슨 길 (이사야).

2.4. 요셉푸스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광야는 messianic pretenders들의 근거지 (Hengel, Zealots, pp. 114f, 230). 그들은 모두 무리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고자 시도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 믿었다.

3. 이런 지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본문에서 “광야”의 쓰임을 보자. 

3.1. 1.3. 광야: 오실 주님을 예비할 자가 준비적 사역을 하는 장소. Originally 3절은 이사야 40.3에서 인용된 것(또는 저자가 의도한 본문1.2). 이사야에서 광야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구출하여 광야을 통과하여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오시는 승리의 행진 장소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통치)를 이스라엘 땅에 그 결과로 온 세상에 다시 세우시기 위해 오시는 길이 바로 광야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도중에 있는 많은 장소들 중에서 왜 특별하게 광야가 언급되어졌을까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특별하게 광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 인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광야라는 장소가 이스라엘 역사안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어 언약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기 위해 가나안으로 오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 그러므로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시작하는 장소였다. 그래서 호세아는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혼여행장소로 묘사한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광야를 통한다는 것은 역사 신학적으로 적절한 지형학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이 완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 되어졌다.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기대되어졌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져 포로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가는 바로 이런 제2성전기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의 완성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어떻게? 이사야의 광야로 새로운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절을 예수의 사역의 출발점에 연결시킴으로 이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그의 백성가운데 돌아오실 것이며  예수를 통하여 다시 당신의 통치를 당신의 백성(예수를 통하여 모아진 새로운 이스라엘)위에서 시작하실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야는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되게 하시는 하나니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소로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안에서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가진 곳이다.더불어 문학적 의미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 광야는 어떤 심상(imagery)를 만드는곳인가?길이 없는 곳, 개척되지 않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이 한 것처럼 도시안에 편안하게 살던 사람을 그 광야로 인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개가 줄 수 있는 심상 (버림, 다시 시작함)을 줄 수 있다.  즉 지금 그들이 벗어나야 할 곳은 이집트도 아니고 그리고 바벨론도 아닌 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줄 수 있다. 길이 없는 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신혼여행을 하면 함께 길을 다시 만들어 그 길을 따라 다시 걷는 삶을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3.1.2. 1.12절에서 광야는? 이 광야가 어떤 domain으로 사용되어졌는지는 13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된다: 40일, 시험, 들짐승.이런 개념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생활을 떠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다시 광야로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 역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첫번 째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두번 째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승리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대표 메시아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 있는다. 언약백성의 길을 간다. 회복된 이스라엘? 그 결과가 승리라는 것은 그 뒤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여진다. 천사들이 수종든다. 수종은 serving at table의 의미를 가진 단어διακονεω가 사용되어졌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식사를 예수님이 천사들에 의해 대접받고 있다. 사탄과의 승리 후 예수님은 이제 천사들과 함께 만찬을 광야에서 가진다 (사탄과의 승리후 가지는 식사는 다시 베드로 장모 치료후에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의 승리는 이 광야 시험 후 예수께서 곧바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3.1.3. 1. 35절에서 다시 광야가 나온다. 여기에 광야는 physical geography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만 1장 전체에서 “광야”가 일관성있게 사용되어졌기에 예수님은 기도처로 광야를 찾으셨다는 것은 예수에게 있어서 기도는 고난, 죽음의 길, 시험, 사탄과의 싸움 등과 같은 주제와 연관된 기도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3.1.4. 1. 45절에 나오는 광야

예수님은 광야에 머무신다. 여기서 광야의 사용은 지형학적 광야의 의미이다. 도시와 반대되는 장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있다. 예수님의 말에 불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갈릴리 마을로 들어갈 수 없어 광야에 계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광야로가 예수께서 계신곳에 몰려든다. 1장 처음에 세례요한이 있는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잡히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광야로 몰려간다. 세례요한에 의해 시작된 종말론적인 NEW EXDOUS MOVEMENT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것은 본문에서 저자가 의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만 1장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 “광야”라는 단어의 사용을 근거로 암시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의미라 볼 수 있다).

3.1.5. 6. 31-32에서 광야는 신학적 역사적 의미를 함께 포함한다. 즉 종말론적인 NEW EXDOUS가 예수에 의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들면 6.34 목자없는 양을 가르침은 에스켈 34.5ff를 분명히 echoing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성시킬 날 (종말)에 다시 흩어진 (exiled)백성을 다시 모아 그들을 향해 하나님게서 계속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런데 겔 20.33-37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실 때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신다.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신다 (37절). 예수는 지금 광야에서 목자없는 백성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먹이신다. 마치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는 새 출애굽에서 그들을 먹이시며 자신 주위에 몰려들어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을 먹이신다. 

4. 광야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형은 “길”이다.

역사적인 도메인으로서 길

4.1. 로마의 길(viae)

로마의 길은 무역과 상업용도로 사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복음 (황제의 탄생, 황제의 통치 그리고 로마의 승리)을 전하는 통로였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의 유래.

The engineers of ancient Rome built an unparalleled network of roads in the ancient world. Approximately 50,000 miles (80,000 km) of roads spanned the Roman Empire, spreading its legions, culture and immense influence throughout the known world. The old saying "all roads lead to Rome", simply couldn't have been truer. Rome was the hub of commerce, trade, politics, culture and military might in the Mediterranean, and the grand achievement of her road network all led directly to the city and back out to her many territories.( http://www.unrv.com/culture/roman-roads.php)






A Roman road in Pompeii.

4.2.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로마의 길



Roman road from Jerusalem to Jericho
 _______ First century Roman roads    _______ First century caravan routes   _______ Waterways and ocean b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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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의 길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한 것은 광야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이 이사야의 사역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종말론적인 “주”가 오실 길을 광야에서 세례를 줌으로 예비하였다. 그러나 광야에 길이라는 지형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사야에서도 그러하고 세례요한의 경우에서도 동일하다. 모두가 실제로 physical geographical길을 만들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만들어야할 “주의 길”은 무엇일까? Metaphorical 비유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다스림을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때 그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사람들로 하나님게서 일하실 때 그 사역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사실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길 만드는 세레요한의 사역이었다. 실제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시켰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 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신앙을 심어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요한은 자신의 삶 전체 즉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걸으실 길을 예비한다. 죽음의 길을 간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걸었던 그 “길”을 예수님은 따라 걷는다. 예수는 세례요한에 의하여 “내 뒤에 오시는 분”으로 묘사되어졌다.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길을 걷는 분으로 묘사되어진다 (8.27; 9.33-34; 10.17, 32, 46, 52). 그리고 그 길 끝은 어디로 인도하는가? 예루살렘! 세례요한이 딱은 길을 “주의 길”을 걷도록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초청되어져 돌아갈 때는 “주의 길”로 돌아가기로 기대되어졌는데, 실제로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의 길을 걸으신다. 그 길은 세례요한이 갔던 것처럼 죽음의 길이었다. 

길이라는 지형과 관련하여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제자도(길)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10.32에 보면 예수의 걸음이 빨라진다. 언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설명해준다. 그러나 곧바로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35ff)는 너무 엉뚱한다. 왜? 그들은 전혀 이해못하고 있다.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그들이 생각한 그 길 끝에는 보좌가 있는 것으로 생각. 뒤 이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길에 앉았다” 그러나 “그 길”에 앉았다. 예수는 그의 눈을 열어 보게해주신다. 무엇을? 길을! 그러자 52절에서 그 바디메오는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 제자의 길은? 10. 43-45. (N.T. Wright, The Way of the Lord: nine kinds of ways)
5. narrative geography, 즉 이야기의 뼈대를 형성하는 지형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지형은 스토리 전체에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여행 모티브가 마가복음을 특정지우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마가의 예수는 ‘길’위에서 끊임없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신다. 예수의 장소이동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는 “곧” immediatedly.

먼저 예수의 이야기는 요단강에서 시작하신다. 그리곤 갈릴리로 가신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집과 회당을 돌아 다니신다. 대략 40번정도의 장소변경이 있다. 여기서 모든 지형에 파고들고 있는 듯한 급하고 긴급한 움직임의 정체는? 물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다. 그러나 1.14-15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급격하게 퍼지고 있다. 결국 이 지형과 마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다 모여들었다 (1.33) 더 이상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로 그 공간을 이동하신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상적인 길을 떠나) 외 딴 지역인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간다 (5.20; 7.24). 그곳에서 귀신을 축출하신다. 하나는 로마 군대귀신 하나는 더러운 귀신. 그리고 8장에서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00명의 이방인들을 먹이신다. 이 후 그리고 예수는 다시 갈릴로 되 돌아온다. 마가의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은 8장에서 이루어진다.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 외진 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갈릴리지역과 북쪽 여행을 떠나 남쪽 유대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말은 10장1절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예수님의 유대지역으로의 여행은 10장1절에서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표현으로 시작한다.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은 “and”연결되어져 있다.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셨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즉 Peraea으로 가신 것이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그를 좇았고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 무리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10.32).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마가는 예수의 예루살렘 여행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무리들과 함께 시작했다고 말하는가?

“길”이라는 지형은, 이미 언급한 대로, 이 여행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다. 이 후 예수는 가버나움으로 가시며, 그리고 유다지역과 요단을 넘어 여리고 지역으로 가시고 그리곤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이동하신다. 예수의 가르침은 바로 이 on the way여정중에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예수는 성전에 가시며 성전에서 종교지도자들과 논쟁하신 후 예수는제자들과 유월절 식사 후 올리브 산에 오르신 후 이제는 자발적으로 장소이동을 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 의해 이끌려 장소이동을 하신 후 결국 골고다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는 부활 후 갈길리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말함으로 끝이 난다. 이것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지형학적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을 예고? 그들 역시 이젠 예수의 길에서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이며 결국 예수의 최종목적에서 그에게 일어난 것처럼 그들의 길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러 여행을 계속할 것을 암시해준다 (마가복음 13. 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려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리

1. 산: 지형학적 정의는 정점으로 향해진 거대하고 많은 바위로 이루어진 높은 지형.

4.8절: 먼저 산은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마지막 시험, 그렇기 때문에 절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장소. 이 시험의 장소로서 산 그것도 “지극히 높은 산”이 택해진 이유가 있는가? 지형학적 이유 때문에 혹은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시험의 장소로서 광야라는 지형이 사용되어진 신학적인 역사적인 이유는 마가복음을 하면서 이미 살펴보았다. 시험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산이 사용되어진 이유는? 시험의 내용이 바로 “천하 만국”에 대한 통치권을 장악에 대한 시험이었다.이런 시험을 위해서는 높은 산은 그 지형학적 특징 때문에 적절한 장소가 될 수 있다. 높은 산위에서 보는 세상은 모두가 아래로 보이고 자신은 높아져 있다는 ‘희열’을 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4.8에서 산은 지형학적 의미가 강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산이 사용되어졌을 수도 있다. 즉 높은 위치는 모든 것 위에 오를 수 있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째던 간에 예수님은 높은 산위에서 겪은 시험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잘 극복하셨다. 

흥미로운 것은 28. 18절에서 소위말하는 대임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를 가졌다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가운데 들어가 사람들을 제자 삼도록 말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어디서 하시는가? 16절을 보라 ‘산위에서’ 하시고 있다! 더불어 대임이야기의 배경으로서 산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산의 역사적인 의미를 함께 전달해주고 있다.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commissioning narrative의 배경이 산인 경우가 있다. 출 3. 9-10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mission를 준다.그런데 이 commission은 호렙 산에서 이루어진다 (3.1).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이 율법을 받아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산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대임명령을 하시면서 그들이 가르쳐 지켜야 할 새로운 법을 준다. 이렇게 산위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에수와 모세와의 비교를 하고자 하는 마태복음 전체의 의도와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1절 (참고 8.1)에서 산상복음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산에 으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산은 어떤 지형학적으로 어던  특정한 위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지형이다. 즉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임의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은 산상복음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주제인 예수와 모세의 비교에 의해서 알 수 있다.  24.3절.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종말에 닥칠 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 이처럼 산은 두 인물 사이의 연관성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라는 증명하려는 시도라던지 또는 예수님을 모세와 반대적인 위치에 두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종말론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계시한다는 점에서 모세를 능가하는 것은 틀림없다. 

2. 바벨론 (1.11.12, 17). 바벨론은 고대 근동아시아에 위치해 있던 나라 바벨로니아(메소포타미아) 제국의 수도였다 (지금은 이라크 남쪽).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기는  Hammurabi (1792-1750)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때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나라의 최 전성기는 신 바벨론 제국 때 (605-539 BCE)였다. 마태복음 1.11,12, 17에서는 그 도시는 유대백성들이 잡혀갔던 도시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제국전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뜻의 차이는 별로없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바벨론이라는 지명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례이다. 
11절과12절에서 바벨론의 사용

1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름을 거론하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11절과 12절에서 이름을 거론하는 것과 더불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기를 첨가하여 언급하고 있다 (잡혀갈 때와 잡혀간 후). 그러고 17절에서는아브라함과 다윗까지를 언급한 후 바벨론은 이제 족보를 열 네 대로 나뉘는 기준으로 사람 이름을 대체하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역사의 끝에 태어난 그리스도의 탄생과 역할은 이 바벨론 포로와 어떤 중요한 연관성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바벨론 지역의 마태복음에서의 사용에 대한 연구를 다음의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보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들의 역사의 원점으로 되 돌아갔다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나왔던 나라로 되 돌아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되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어 그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고 가난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살면서 온 세상을 향한 회복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부름받은 소명에 따라 살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했다 (우상숭배는 소명을 저버리는 그들의 삶을 정당화시켜 주는 기능).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은 ‘집으로’ 되 돌려 보내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귀향은 그들의 정체성의 상실, 삶의 이유의 상실이었다. 이 가운데서 생겨날 소망?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 다시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불러내어 다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계획을 그들을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대리자를 세워 이 일을 하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대리자가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 것과 같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날을 기다렸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에서 이스라엘이 제 기능을 할 날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런데 마태는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다. 언약백성의 역사와 족보를 언급하면서 바벨론 포로를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시점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위기와 정체성의 상실의 시기라고 보았다. 그런데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기록을 하면서 그들이 돌아왔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비록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바벨론 포로의 시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로마 혹은 죄?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는 아직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exile의 시기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런 시대적 역사적 신학적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일까? 포로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안에 살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그들로 포로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죄를 용서하고 (1.21; 사 40.2).그리고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에 확장시켜 나가 원래 언약백성에게 주어졌던 소명을 이룰 것이다 (28.28). 
더불어 신약성경 전체에서 바벨론은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벧전 5.13절에서 바벨론은 어떤 의미로? (1)상징적인(connotative; 그러므로 a place of exile) 혹은 (2) denotative or literary? (사실 바벨론은 1세기에 이집트에도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도시로서 바벨론이 남아있었다; 그러므로 Erasmus and Calvin의 입장). 하지만 (3) 전통적으로는 교회사안에서 바벨론 로마를 위한 metaphor 또는 상징으로 이해하였다(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로마로부터 편지를쓰고 있다).
 그냥 로마라고 언급하기 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제국과의 관게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바벨론의 비유적 혹은 상징적인 사용은 충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그네로 살수 밖에 없게 했던 도시였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문화에 적응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장소였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를 바벨론이라 한 것은 로마의 문화에 적응할 수 없고 그들은 다른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둔 표현이었다 (벧전 1.1, 17; 2.11). 즉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14.8; 16.19; 17.5; 18.2, 10, 21)은 전통적으로 교회 하나님 나라를 박해하는 로마를 위한 metaphor로 이해되어져왔다. 하나님 나라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agent로 로마를 바벨론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바벨론에 대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 그것의 사용을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어 받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기독교적 의미가 새롭게 추가되어져 추로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3. 동방과 유대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마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은 2번 언급되고 있고, (유대)베들레험은 5번 언급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2장1절에서 그 지역은 동방 (“απο ανατολων)이라는 아주 애매한 지형과 나란히 언급되어지고 있다.
 2장에서 유대 베들레험의 사용과 동방이라는 지역의 사용을 알아보자.
유대 베들레험은 사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마태는 다섯번이나 베들레험을 언급하면서 처음 3번에는 연속적으로 베들레헴을 유대와 연관시켜 언급하고 있다. 왜? 유대는 유대 왕 다윗의 고향이다 (삿1.1; 삼상 16.1). 그렇다면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2절)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부모님은 나사렛에서 살다가 유대 베들레험에 임시로 갔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계속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은 것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 역시 지역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신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헤롯은 기원전 73년에 태어났다. 그리고 기원전 47년에 갈리리 총독이 되었고 40년에 유대지역 관할권을 로마로부터 받으면서 «유대 왕»이라는 명칭을 부여 받았다.

두번째, 예루살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있던 곳이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 헤롯대왕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다 (기원전 40년부터). 그런데 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의미는 똑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다르다. 1절에서 예루살렘은 지역을 의미한다. 유대의 왕 헤롯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중심지로서 어떤 지리학적 위치를 말한다면 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환유로서 사용되어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더 가능한 것은 종교적 엘리트를 나타낸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니 «온 예루살렘»이 «헤롯과 함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소동! 아니러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그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마태는 헤롯과 예루살렘을 동등한 위치에 같다 놓는다.
세번 째, 동방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 방향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방이라고 했을 때 주로 무엇을 가리켰을까? 그러나 그 단어 하나만으로는 무엇을 지칭했는지 알 수 없다. 구문 (통사)을 알아야 한다. 그 지역과 함께 사용되어진 단어 중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다. 박사는 μαγος 는 페르시아 제사장 계급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헬라시대이후로 그 용어는 주로 동방 (헬라인들의 지리적 구분에 의해)신학, 철학 그리고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해되어졌다. 그렇다면 마태가 동방이라고 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염두해둔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사람들 (예를들면 페르시아 (이란), 아라비아 또는 바벨로니아)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reference였다. 그렇다면 신학적인 의미를 더 추가하여 생각해본다면 동방은 분명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라고 했을 때는 분명 부정적인 이방 점성가로 여겼을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2절에서 동방박사들 스스로가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데서 분명해진다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의 입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27.11, 29, 37). 

그렇다면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유대인의 메시아를 처음으로 알아보고 환영하러 온 사람은 이방인 그것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적 평가로 일관하던 동방방사들이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유대인들에게 안겨다 주었을까? 이방인은 유대인의 메시아를 경배하고 환영하러 왔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던 종교지도자들과 왕은 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으로 불안과 동요속에 빠진다.  

이런 의미는 지역에 관한 단어의 의미론적 접근을 할 때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리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 있는 성전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진다.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시작 장소는 “주의 성전”(1.9)이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요한의 출생이 알려진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끝은 성전에서 이루어진다. 사도행전 역시 성전에서 시작하여 로마에서 끝이난다.

가. 역사적인 도메인으로서 예루살렘과 성전

다윗의 아이디어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솔로몬에 의해 지어짐 (삼하 7; 열상8장)(바벨론 침공시 파괴 (단1.1.)(포로귀환 후 제2성전 건축시도 (느헤미아, 에스라, 스룹바벨)(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의해 돼지고기 피로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함 (기원전 167). 헤롯대왕에 의해 성전건축 (기원전 20년에 건축시도). 이것 때문에 그는 위대한 왕으로 로마로부터 칭로를 받음. 그러므로 스가랴가 제사드리고 있던 성전은 헤롯에 의해 복원되었던 것(70년에 로마장군 티투스에 의해 멸망

나. 이야기 안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자.

1. 예루살렘은 예수의 메시아적 역사적 신학적 사역의 시작을 가능케 하는 곳이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에루살렘에 올라간다. 시므온 역시 성전에서 어린 아이 예수를 만나 축복한다. 즉 유대역사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시작. 눅2.36에서는 안나에 의해 예수의 임무가 밝혀진다: “예루살렘의 속량” 을 위해 부름받은자. 예수는 예루살렘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부름을 입은 자.

2.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반대가 집중된 곳:

예수님의 시험기사도 그 끝이 성전에서 끝난다 (pesiqta rabbati 36 says, “our teachers have taught, ‘when the king, the messiah, reveals himself, he will come and stand on the roof of the Temple.’[허영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끝난 시험은 사탄이 예루살렘에 남아 다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암시를 준다 그러므로 22.3, 31]. 

5.17ff에서 예수의 비판자들의 출처

3. 예루살렘, 심판의 대상

그러나 9.51절 이후 예수는 예루살렘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하는 자로 바뀐다 (13.34-35). 이 본문에서 예수는 파괴의 예언 전 그에 의해 예루살렘 구속을 향한 메시지를 선언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예수의 메시지를 거부했다. 그 결과로 예수는 그 예루살렘이 직면해야 할 운명 즉 파괴를 예언하고 계신다. 특히 19.41-44를 보자. 그곳에서 예수는 우신다. 그리고 45-48절에서 소위 말하는 성전정화 사건을 감행하신다.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가 21.20-24에도 나온다. 

3.이유?

1. 19.44 “네가 보살핌 (문자적으로, “너의 방문[επισκοπη]의 날” NIV는 God’s coming to you)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2. 13.34-35가 보여주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즉 그들의 왕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왕의 길이 무엇인가? 

순수정치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보자. 예루살렘의 멸망은 로마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원인은 로마의 통치에 대한 폭력적 저항운동 (기원후 66-70년에 일어났던).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로마를 악의 축이라 명하고 그를 몰아내기 위해 로마의 무기를 들고 폭력적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예수는 그들을 향해 “회개하라”( 눅 13.3, 5; 24.47)고 외쳤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6.27)를 외쳤다. 그러나 그들은 “원수”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적 대항으로 치달았다.그 결과 그 원수에 의해 멸망의 길로 가게된 것이다 (19.43).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방인을 향한 그런 적대적인 태도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명과 정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다.

4. 예수의 태도: 특히 23.27-31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운명을

자신이 직접 그들의 메시아로서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짊어지고 가는 순간에 보여주신다. 이곳에서 예수는 자신의 운명과 예루살렘의 운명을 동일시한다. 동일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식, 예루살렘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담고 있다.  

특히 9.31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의 운명을 예견한다. 그런데 예수의 운명이 예루살렘과 관련되어져 설명되어지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 e[xodo~).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새로운 exodus로서 그리고 예루살렘은 벗어나야 할egypt로 묘사되어지고 있다 (또한 24.50, “he led out”).

성전의 역사적/신학적 위치: 

결론: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있다. 다윗에 의해 성전건축계획된 후 다윗의 아들의 정통성은 성전건축을 통해 증명된다. 그러므로 1세기에 헤롯을 비롯하여 자칭 왕들은 성전정화를 시도함.

�그렇다면 풍수가 서양의 지리학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 지리학은 땅을 광물 무생물로 취급하며 인간의 거주지역이며 생활을 돕는 생산의 장, 풍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인간의 이용에 맡겨진 피동적 위치로 본다. 그러나 풍수는 땅을 능동적으로 보아 만물을 키워내는 생활력을 가지고 있고 땅에 존재하는 생기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좌우한다고 믿는다. 풍수라는 문자에는 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땅을 길흉화복의 대상으로 삼는데 있어 땅과는 직접관계가 없는 풍수(風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곽박의 『장경』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장경』에는 `장자승생기야(葬子乘生氣也)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생기(生氣)란 바람에 흩어지고, 땅속을 흐르면 물에 가로막혀 멈추게 된다. 따라서 생기를 타기 위해서는 생기를 저장 할 필요가 있고 바람을 비장하는 일과 땅을 경계짓는 물을 얻는 일이 장법(葬法)의 근본 원칙이기에 풍수라 한다`고 전한다. 이렇게 풍수라는 명칭은 지리의 설(設), 학명이 아니고 지리법의 통속명으로 쓰여진 것이 자명해진다. �그러나 풍수라는 명칭은 곽박의 `장경`에서 온 근본적 유래라기 보다는 옛부터 주거를 정함에 있어 바람과 물을 보는 상지(相地)와 복거(卜居)를 의미하는 말이다. 일반인들이 풍수라면 길지(吉地)를 고르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듯 곽박이 이를 그대로 차용, 해설을 가하여 사용했을 것이다. �풍수지리의 목적�풍수의 근본 목적은 자연과 인간의 적절한 조화 관계의 유지가 가능한 땅을 고르는 일이다. 인간이 천지에 의해 지배당한 다고 할때 천지가 하늘(天)과 땅(地)의 양자로 나뉜다면 그 영향은 직접. 간접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하늘은 부(父)처럼, 땅은 모(母)처럼 믿어지며 풍수는 어머니같은 땅에서 그 생활의 발전을 구하려 하는 것이다. 인용은http://www.reportworld.co.kr/static/119/F118111.html.


� 이것을 metonomy(은유)라고 부른다.


� 언어학에서는 이것을 paradigmatic relation이라 한다.


� 갈릴리는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로서 앗시리아에 의해 멸망되어진 후 이방인들이 거주한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명칭 “이방인의 갈릴리”가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 


� 사살 마카비 봉기를 통해 갈릴리가 정화되어진 후 마카비 형제들의 자손들 어떤이들은 갈길리에 살았다고 알려진다 (ABD 2, p. 896).


�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돌아갈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는 말인가? 그 당시 식민지국가에 살고 있던 로마시민들에게는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이 로마본토로 되 돌아간다는 개념이 없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로마에 가는 것이라기 보다는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국가에 올 때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식민지에서 로마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시민권은 STATUS AND ALLEGIANCE를 의미한다(not going home). .


� 이 장면은 창세기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위에 운행(새가 날개로 새끼를 품듯)하는 그림이 여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 마가복음에서 자연이라는 지형은 예수에게 순종한다. 그러나 인간은 아니다!


� 우리는 예수님 동시애 다른 메시아들에게 사탄이 동일하게 나타나 유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삶의 흔적 즉 로마를 대항한 무력항쟁은 그들이 모두가 사탄의 유혹(로마를 능가하는 세상의 우뚝쏟은 민족을 만들고자 한 유혹)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 바벨론을 로마를 위한 메타포로 사용하는 경향은 주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한 70 C.E., 이후에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에 사이에서 등장한 표현이다 (2 Baruch; 4 Ezra; Revelation).


� 2절에 나오는 “동방에서”(εν τη ανατολη)는 1절에 나오는 복수와는 달리 단수로서 사용되어졌다. 많은 경우에 복수 «동방»은 지리적인 동방을 가리키고 (마 2.1; 8.11; 24.27)또 단수 «동방»은 점성학적 의미인«떠오르는» 또는 «새벽» 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다. 그러므로 2절의 좀더 적절한 번역은 «떠오르고 있는».





